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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과

과 장 서홍석 042-481-5354
사무관 박 현 042-481-3417

2017년 12월 18일(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2월 17일(일)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특허청, 올림픽 메달에도 디자인 권리 인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메달 디자인 등록결정 -

- 평창 올림픽 지재권 획득도 금메달, 올림픽 메달 디자인 최초 등록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사용될 메달이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 등록

결정을 받았다. [붙임1]

※대회일정: 동계 올림픽(2018.02.09.∼02.25), 동계 패럴림픽(2017.03.09.∼03.18)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올림픽 메달 디자인 출원 건에 대해,

디자인 등록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조직위는 대회에 사용할 메달 디자인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승인을 거친 후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출원을 했고, 특허청은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최근에 디자인 권리를 인정했다.

이번에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 등록결정을 받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메달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영혼을 상징하는 ‘한글’과

개최도시 ‘평창의 아름다운 자연’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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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이 메달에 표현된 디자인의 상징적 의미와 미적가치,

창작성을 인정하여 디자인 권리를 부여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스포츠 대회와 관련하여, 지난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메달이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

등록을 받은 사례는 있었으나 올림픽에 사용되는 메달이 디자인

등록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직위는 동계올림픽 메달 디자인 이외에도 동계올림픽 엠블럼( )과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 ), 반다비( )에 대해서도 상표

등록을 받은 바 있다. [붙임2]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특허청은 올림픽 마스코트, 엠블럼, 메달 등

지식재산의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지식재산 전담 부처로서 우리나라에 개최되는

국제스포츠 행사와 관련된 상표와 디자인의 조속한 권리확보와 보

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메달

붙임2.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엠블럼 및 마스코트 상표 등록 현황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과 사무관 박 현(☎ 042-481-3417)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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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메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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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엠블럼 및 마스코트 상표 등록 현황

구 분 상 표 견 본 지정상품

엠블럼
상품 전류

(45개 류)

마스코트

수호랑

상품 전류

(45개 류)

반다비   


